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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배우자 직업 유무가 한국인부부와 국제결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과 관련변인인 부부공평성과 부부갈등이 결혼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여 행복한 결혼의 지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국제결혼한 부부의 경우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추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제부부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도 연계시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

다. 연구결과 집단별 배우자 직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국제결혼 부부 여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국에 일정액의 송금을 

하는 경우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부공평성의 경우 국제결혼부부 여자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 가장 공평치 않음

이 나타났으며, 집단별 부부갈등 대처방법은 본인 갈등개입의 경우 국제결혼부부 남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인 순종 점수는 국제결혼부

부 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역할태도와 의사소통은 성역할 태도의 경우 의사소통에서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결혼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배우자의 직업 유무, 의사소통, 배우자의 갈등개입, 본인의 긍정적 문제해결, 갈등에서 본인후퇴, 배우자 학력, 

심리정서 공평성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국제결혼, 부부공평성,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Ⅰ. 서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등장과 함께 외국인 여성과 한국

인 남성의 국제결혼가족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

에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농촌지역 남성이나 도시 

저소득층 남성의 경우 지역사회 혹은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

지 못하고 결혼적령기를 넘기면서 그 대안으로 외국 여성과

의 결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다문

화가족의 증가로 인해 한국가정과 미래세대 및 전반적인 문

화사회적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국제결혼을 한 이

들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결혼이민자여성과 그들의 배우자

인 한국인 남성에 대한 이해가 한국 사회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국제이

혼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통계청, 2010). 
반면, 이주여성의 경우 신분상승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결

혼 이주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경우 월 평

균 가구 소득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가 59.3%를 넘고 있다. 
이주 여성의 경제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국내가정을 돌보기 위한 취업뿐 아니라, 고국의 친정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일정액을 본국으로 보내야 하는 이중

고를 겪고 있다,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의 37%, 남성 결혼이

민자의 74%가 취업하고 있다(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다

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를 배우자 직업 유무에 따른 한국인 부

부와 국제결혼 부부의 비교․분석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부부공평성을 변인으로 선정하여 

타 논문과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인부부의 

부부공평성과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

적 충격을 경험하는 국제결혼 부부의 문화적 스트레스와 부

부공평성,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

함으로 결혼만족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행복한 결혼의 지

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2.1 국제결혼의 현황과 실태

국제결혼이란 한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통해 혼인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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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우리와 다른 민족 · 타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로 구성된 부부로, 좀 더 포괄적의미로 다문화가족(多文化家

族. multi-culture family)이라 칭한다(교육부, 2006). 다문화가족

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었으나, 1980년 후반부터 ‘한 가족 내

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로써 ‘다문화가족’은 국

제결혼, 이중문화 가정, 서로 다른 인종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를 일컫는 혼혈인 가족 등을 지칭하여 왔다. 최근 우리나라

는 이러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 형성이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다. 전체 국제결혼 건수에서 1990년에는 4,710건에

서 2000년 11,605건으로 2.46배 증가하였다. 국제결혼 추세는 

2005년 42,356건을 정점으로 2007년 37,560건, 2008년 36,204
건, 2009년 33,300건으로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2000년과 

비교하면 2,87배 증가한 수준이다. 1990년에는 국제결혼 중 

외국인남편이 86.9%였고, 외국인 아내는 13.1%로, 한국인 여

성과 외국인 남편의 국제결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외

국인 남편의 수도 1990년 4091명에서 2008년 8041명으로 증

가하였지만, 외국의 아내의 수는 1990년 619명에서 2008년 

28163명으로 45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8년도 총 국제결혼건

수에서 외국인 남편의 비중은 22.2%이고 외국인 아내의 비중

은 77.8%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부부 수가 증가하였

음을 알 수 있다.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가 진행

되고 있으나 단일민족에 대한 신념이 뿌리 깊은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제도적 기반이 충

분하지 못해 다문화사회로 진행하는데 난항이 예상 된다(주
성훈, 2010).

1990년대 초 지자체의 국제결혼 주선으로 농촌의 미혼남성

과 조선족 여성과의 결혼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등장과 함께 국제결혼 대상국이 확대되었다. 이

처럼 다문화가정이 증가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농어

촌지역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의 급증, 둘째, 한국 

여성의 결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이 저개발국의 

여성을 선택으로 인한 증가, 셋째, 농촌에서 살기를 꺼려하는 

한국 여성의 가치관 변화, 넷째, 정보화·세계화에 따라 국제

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변화, 다섯째, 저임금 외국인 노

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증가와 신분상승

과 빈곤탈출을 위한 주변국 여성의 국제결혼 증가, 여섯째, 
국제결혼중매업체들의 적극적인 상술과 노총각 구제 차원에

서 국제결혼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한 국제결혼 증

가 등을 들 수 있다(김선희, 2009). 2008년도까지 조사된 결혼

이민자의 수와 연간 증가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결과를 살펴

보면 2030년에는 5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이

들의 사회영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해짐을 알 수 있

다. 

2.2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부부집단별 인구통제학적 특성으

로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한국인부부와 국제결혼 부부의 

부부별 평균연령 및 배우자와의 나이차, 평균 결혼기간, 종교

와 자녀의 수를 보았다. 둘째, 초재혼 여부. 학력 및 배우자 

학력을 구분하였으며, 셋째, 본인직업 유무와 배우자 직업유

무, 본인직업, 배우자 직업을 보았다, 넷째, 월소득과 동거인

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비치는 통제변

인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2.3 부부관계와 부부관계성 이론

2.3.1 부부공평성

공평성 이론은 아담스(Adams)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고, 주

로 공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적용되어지다가 1980년대 

들어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부부관계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에서 공평성이란 평등성과는 다르다. 결과에 초점을 맞

추어 결과물의 비교만으로 평가하는 평등성과는(E. Adams., 
2004) 달리 공평성은 관계에 대한 자신의 기여와 결과물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를 통해 계산된다. 즉 개인은 관계로부터 

자신과 상대방의 기여 및 결과를 가늠해봄으로써 관계의 공

평성 여부를 알게 되고, 개인은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두 상황 모두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므로 공평한 관계란 교

환관계 내 모든 개인들의 기여 대 결과의 비율이 같을 때 공

평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성이론이다(E, Hatfield., 
1979). 
부부관계를 하나의 단위가 아닌 개별적 존재로서의 개인적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부간 공평성은 현대사회의 부부

관계 및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다양한 형상들을 이해하는 중

요한 설명력을 가질 것으로 본다. 길버트(Gilbert) 등은 상대

방과 공평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관계

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했고(L, Gilbert., V, Rachlin., 
1987), 와이어스만(Wisersman) 등은 공평성은 결혼관계의 부

담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했다(U, Wiserman., P, 
Van den Berg., 1991). 
공평성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공평성의 측정방법이다. 

공평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직접측정방법과 총체적 측정방법, 
그리고 합산적 측정방법이 있다. 초기연구에 주로 사용되었

던 직접측정방법은 문항을 이용하여 응답자에게 배우자와 비

교해서 누가 더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지를 묻는 방법으로 

GMEI(Global Measure of Equity/Inequity)가 가장 많이 사용되

었으며, 국내의 경우 조정문, 박정희 등이 이 방법을 사용하

였다. 총체적 측정방법은 자신의 전반적 기여와 결과,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전반적 기영과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왈스터(Walster) 등이 사용한 Global Measure of Participant's 
Perceptions of Inputs, outcomes and Equity/Inequity가 대표적으

로 국내에서는 강기연이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 다른 방

법인 합산적 측정방법은 구체적 항목에 대해 자신의 기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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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리고 배우자의 기여와 결과를 묻는 방법으로 트럼프

만(Traumpmann)등이 사용한 TUW(Traupmann-Utne-Walster 
Scale of Input, Outcome and Equity/ Inequity)이 대표적으로 국

내의 연구는 이정우와 강기연 등의 연구가 있다.

2.3.2 부부의 갈등대처방식

갈등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욕구가 존재하여 해결에 곤란

을 느끼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개인 내적으로 혹은 개인 

간의 욕구의 상충에 의해 끊임없이 발생한다. 갈등이론을 가

족이론에 최초로 적용한 스프레이(Sprey)에 의하면 가족갈등

은 희소자원, 경쟁적 수단, 양립 불가능한 목적 또는 개인 간

의 적대감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부부갈등은 가족 갈등의 

하위개념으로 부부는 성장배경과 개인적 특성 등이 상이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갈등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장기적인 결혼

생활, 현실적인 생활조건, 복합적인 인간관계, 환경적 변화 

등 부부를 둘러싼 많은 상황들이 갈등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

인이 되기도 한다(J, Sprey., 1971). 콜만은(Coleman)은 부부갈

등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부부의 상반된 욕

구·목표·기대의 불일치”라고 정의하면서, 이성적 갈등과 비이

성적 갈등, 표면화된 갈등과 내재된 갈등, 상황적 갈등과 만

성적 갈등, 개인적 갈등과 대인적 갈등, 근본적 갈등과 비근

본적 갈등으로 분류하였다. 부부갈등은 결혼생활의 어려움이 

표출되는 결과가 되어 이제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

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

니며,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갈등의 유무나 정도가 문제가 되

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의 갈등을 해결해 가

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연구에서 강조

하고 있다.
부부갈등대처양식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는 문제나 갈

등에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식을 의미하는 

대처방식이나 해결방식으로 개념화한 경우와 부부가 갈등을 

지각하였을 때 갈등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내

는 것을 의미하는 표출방식으로 개념화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루스벌트와 존슨(Rusbult ＆ Johnson) 등은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차원

과 관계유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차원을 

교차시켜 표현력(voice), 탈출형(exit), 순종형(loyalty), 무시형

(neglect)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현형은 문제해결에 

적극적이며, 탈출형은 문제를 변화시키는 데는 적극적이며, 
순종형은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지만 배우자를 지지하여 관

계유지에 도움이 되고, 무시형은 문제해결을 기피하면서 문

제와 관계없는 것으로 관계를 손상시킨다(C, E, Rusbult., ＆ 

D. Johnson., 1986). 최혜경과 노치영은 적극적·소극적, 긍정적·
부정적의 두 차원에서 적극적-긍정적 유형, 적극적-부정적 유

형, 소극적-긍정적 유형·소극적-부정적 유형으로 문제해결행동

유형을 분류하였다. 

2.3.3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

인간은 성(性)에 따라 생물학적인 면과 사회적인면의 여성

과 남성으로 나뉘어 성별에 따라 사회 또는 문화에서 기대하

는 행동기준이 있고 이러한 기준을 성역할이라고 한다. 또, 
태도란 ‘경험을 통해 조직화되는 것으로 태도대상과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직접적이나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및 신경적 준비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고, 친밀한 관

계에서는 태동에 대한 어떠한 경향성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D, Newcomb., 1988). 성역할이 개인의 내외적 행동, 자존감, 
정서적 반응, 인지적 기능, 심리적 태도와 적응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으며(G, Bell, ＆ 

K, Schaffer, 1976), 사회학자 스캔조니(Scanzoni)는 성역할 개

념을 아래의 3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남성은 지

배적 집단이고 여성은 종속적 집단이라는 남녀 성의 계층화 

개념과 둘째, 엔젤(Engel)의 경제 구조론에 기초한 남녀 간의 

노동 분업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역할 규범의 개념이다. 
전통적인 성역할은 남성은 가정 밖에서 도구적 역할을 수행

하고 여성은 가정 내에서 가사와 육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현대사회에는 남녀평등사상의 확산, 가

사노동의 감소, 여성취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여성의 성역할

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었고, 부부간의 역할도 성에 의

해 고정시키지 않고 융통성을 지향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성

차별성인 가부장제의 전통과 남성의 성차별적 태도가 부부관

계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부부의사소통의 장애물로는 문화적 차이와 성역할에 대한 

학습차이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간접적 의사소통과 이중 

메시지 또한 지나친 일반화와 불확실한 가정이 장애물이 된

다. 송성자는 부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초점을 두

고 정상가족과 문제가족을 비교하기 위해 한국 가족구조, 한

국인의 성격, 가치관, 한국 가족의 성격 등 주로 사회심리학

적 요인에 의해 분류하여 남편과 부인의 의사소통 유형을 조

사하였다. 송성자가 연구한 한국인의 의사소통의 특징을 한

국부부의사소통의 특징과 연계해 보면, 한국부부 의사소통은 

첫째,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다. 부부의사소통에서 배우자와 동

일시하는 습관에서 탈피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일방

적 의사소통이다. 우위에 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의견을 일방

적으로 피력하여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도록 기대한다는 것이

다. 셋째, 과거지향적 의사소통이다. 과거에 집착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반대한다는 뜻이며 발전적이지 못한 의사소통이

다. 넷째,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다. 지나친 감정적 의사

소통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잘못 행동을 하게 하는 

수가 있다(송성자, 2004).

2.3.4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결혼 생활전반에 걸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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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결혼의 질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결혼생활 전반에 걸

친 평가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로취, 프레지어, 보우덴

(Roach와 Frazier, Bowden)은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에
서 결혼 만족의 개념을 자기 자신의 결혼에 대해 얼마만큼 

좋아하고 싫어하는가를 ‘선호하는 태도’라고 정의한다. 정승

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결혼만족도를 정의했다. 첫째, 결혼만

족도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의 일치정도에 

대한 측정 혹은 개인의 기대와 만족 사이의 비교로 정의하였

다. 둘째, 결혼생활 전반에서 경험되어지는 즐거움, 만족, 행

복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A, Roach., L. P. 
Frazier. ＆ S. Bowden, 1981). 결혼행복감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가

족 내 물질적 자원과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초점을 둔 자원이

론이며, 두 번째, 성에 따른 역할기대의 이데올로기 효과를 

중심으로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성역할 이론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혼만족에 이르는 과정, 맥락이 되는 의사소통이나 

관계의 질적 측면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해석문제를 논하는 

관계적 이론이다. 결혼만족도와 관련 있는 요인으로는 결혼

한 여성의 취업유무, 교육수준,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부부간 

긍정적 상호작용, 여가생활 공유, 성역할태도, 연령, 종교, 가

구소득, 결혼기간, 자녀의 수 등이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결혼만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

은 부부일수록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시키고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져옴으로써 결혼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Blood,Robert 
O. Jr & Wolfe, 1960). 교육수준이 소득이나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지위와 연관이 되며, 교육

자체가 의사소통 기술과 문제해결 능력을 증가시켜 상황 적

응력을 높이기 때문이다(이경애, 1994). 

Ⅲ.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중 한국인 부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를, 국제결혼부부는 외국여성배우자를 기준으로 구분하

였다. 즉 일본인은 특정종교 부부 및 본 센터 방문자 부부, 
필리핀은 본 센터 방문자 부부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부부, 중국인부부는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

구에 거주하는 부부, 캄보디아인은 서대문구, 은평구, 금천구, 
천호동, 구의동, 조선족은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에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진행

되었고, 모든 설문지는 연구자나 기관의 종사자에 의한 일대

일 면접방식으로 조사되었다. 베트남어와 캄보디아어 영어 

모두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역서비스도 제공하였다. 
 한국인부부와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요

인과 관련 변인인 부부공평성과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비교분석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문화적응스트레스

결혼만족도부부공평성

부부갈등대처방식

통제변수
연령, 학력, 배우자학력, 종교, 결혼기간, 자녀수, 초재혼여부, 직업,

배우자직업유무, 월소득, 동거인,

<그림 1> 연구모형

3.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외국인여성 배우자를 위한 설문지는 각자의 모국

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 캄보디아어 일부)로 번역하

였고,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변인들에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측되는 연령, 학력, 배우자학력, 종교, 결혼기간, 자녀수, 
초재혼여부, 직업, 배우자직업, 월소득, 동거인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의 경우 부부공평성, 부부갈등대처방식, 성역할태도

와 의사소통 3가지를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부부공평

성은 트럼프만이 개발한 Global Measure of Participant's 
Perceptions of Inputs, outcomes and Equity/Inequity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기여하는 바에 대한 2개 범주

(심리사회적, 일상생활)의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부공

평성은 0에 가까울수록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갈등대처방식은 맥쿠빈 등이 개발하고 최규련이 수정보

완한 가족대치전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인인 결혼만족도의 검사는 결혼 생활 및 부부관계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Roach(1975)와 

Bowden(1977)가 개발하고 이인수와 유영주(1986)가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도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한 결혼만족도 

측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문항구성은 긍정적인 27문항과 

부정적인 21문항이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이며 5점 Likert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자료처리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9월 까지였으며, 설

문지는 한국인부부 130쌍 배포하여 국제결혼부부는 150부 배

포하여 한국인 부부 79쌍과 국제결혼 부부 79쌍의 질문지, 
총 316개의 질문지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부부공평성, 부부갈등대처방식,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혼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독립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집단별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혼만

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설명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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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참여한 부부의 자료 중 무응답 자료가 많은 사례를 

제외하고, 한국인 부부 79쌍 158명과 국제결혼부부 79쌍 158
명, 총 316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부

부의 자료를 한국인부부 남, 한국인부부 여, 국제결혼부부 남, 
국제결혼부부 여 등의 4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여 일반적 특성

을 살펴본 결과는 <표 1>, <표 2>, <표 3>, <표 4>과 같다.

<표 1> 부부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집단
한국인부부 국제결혼부부

전체
남 여 남 여

평균연령(세) 45.01 43.86 46.25 39.86 43.75

평균결혼기간(개월)
197.57

(14~386)

197.57

(14~386)

121.39

(12~343)

121.39

(12~343)
159.30

종교

기독교 49(62.0) 50(63.3) 22(28.7) 26(33.3) 147(47.4)

천주교 5(6.3) 6(7.6) 2(2.7) 5(6.4) 18(5.8)

불교 4(5.1) 5(6.3) 9(12.2) 15(19.2) 33(10.6)

기타 8(10.1) 3(3.8) 27(36.5) 27(34.6) 65(21.0)

없음 13(16.5) 15(19.0) 14(19.0) 5(6.4) 47(15.1)

전체 79(100.0) 79(100.0) 74(100.0) 78(100.0) 310(100.0)

자녀수

0 3(4.1) 3(4.2) 8(10.4) 9(12.3) 23(7.8)

1 19(25.7) 19(26.4) 19(24.7) 17(21.9) 74(24.7)

2 46(62.2) 44(61.1) 32(41.6) 30(41.1) 152(51.4)

3 6(8.1) 6(8.3) 13(26.9) 13(17.8) 38(12.8)

4 0(0.0) 0(0.0) 3(3.9) 3(4.1) 6(2.0)

5 0(0.0) 0(0.0) 2(2.6) 2(2.7) 4(1.4)

전체 74(100.0) 72(100.0) 77(100.0) 74(100.0) 296(100.0)

<표 2> 부부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집단
한국인부부 국제결혼부부

전체
남 여 남 여

초재혼

초혼 71(93.4) 72(94.7) 63(79.7) 63(79.7) 269(86.8)

재혼 5(6.6) 4(5.3) 17(20.3) 16(20.3) 41(13.2)

전체 76(100.0) 76(100.00 79(100.0) 79(100.0) 310(100.0)

학력

초졸미만 0(0.0) 0(0.0) 2(2.6) 2(2.5) 4(1.3)

초졸 0(0.0) 2(2.5) 7(9.0) 4(5.1) 13(4.1)

중졸 6(7.6) 5(6.3) 16(20.5) 9(11.4) 36(11.4)

고졸 9(11.4) 14(17.7) 33(42.3) 31(39.2) 87(27.6)

전문졸
(대퇴)

7(8.9) 10(12.7) 4(5.1) 17(21.5) 38(12.1)

대졸 34(43.0) 30(38.0) 16(20.5) 16(20.3) 96(30.5)

대학원
이상

23(29.1) 18(22.8) 0(0.0) 0(0.0) 41(13.0)

전체 79(100.0) 79(100.0) 78(100.0) 79(100.0) 315(100.0)

배우자
학력

초졸미만 0(0.0) 0(0.0) 1(1.3) 2(2.5) 3(0.9)

초졸 1(1.3) 0(0.0) 18(22.8) 20(25.3) 39(12.3)

중졸 3(3.8) 6(7.6) 4(5.1) 10(12.7) 23(7.3)

고졸 17(21.5) 9(11.4) 34(43.0) 30(38.0) 90(28.5)

전문졸(대중퇴
)

10(12.7) 7(8.9) 13(16.5) 4(5.1) 34(10.8)

대졸 31(39.2) 33(41.8) 9(11.4) 13(16.5) 86(27.2)

대학원이상 17(21.5) 24(30.4) 0(0.0) 0(0.0) 41(13.0)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한국인 부부의 경우 남자는 45.01

세, 여자는 43.86세로 1.15세 차이가 났으며, 국제결혼부부 부

부는 남자는 46.25세, 여자는 39.86세로 6.39세로 부부의 나이

차이가 한국인 부부보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결혼기간은 한국인 부부는 16년 5개월, 국제결혼부부는 

10년 1개월 이었으며, 종교의 경우, 한국인 부부는 기독교가 

남, 여 각각 62.0%와 63.3%로 가장 높았다. 자녀수의 경우, 
한국인 부부는 자녀가 2명인 경우가 62.2%로 가장 높았고, 
국제결혼부부는 자녀가 2명인 경우가 41.6%로 가장 높았다. 
결혼형태를 살펴보면 한국인 부부는 대다수가 초혼이며, 재

혼인 경우는 남자의 6.6%, 여자의 5.3%였다. 국제결혼부부는 

남자의 경우 재혼인 경우가 21.5%, 여자는 20.3%로 한국인 

부부보다 재혼 비율이 높았다. 

<표 3> 부부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3

집단
한국인부부 국제결혼부부

전체
남 여 남 여

직업유무

없다 
(주부포함)

5(6.5) 26(33.3) 16(21.1) 32(40.5) 79(25.5)

있다 72(93.5) 52(66.7) 60(78.9) 47(59.5) 231(74.5)

전체 77(100.0) 78(100.0) 76(100.0) 79(100.0) 310(100.0)

배우자
직업

없다 
(주부포함)

26(32.9) 5(6.4) 33(42.3) 16(20.5) 80(25.6)

있다 53(67.1) 73(93.6) 45(57.7) 62(79.5) 233(74.4)

전체 79(100.0) 78(100.0) 78(100.0) 78(100.0) 313(100.0)

직업

농부 1(1.5) 0(0.0) 1(1.5) 1(1.7) 3(1.2)

기술자 3(4.5) 4(5.7) 13(17.6) 6(10.3) 26(9.9)

건설업 2(3.0) 1(1.4) 7(10.3) 6(10.3) 16(6.3)

단순노무 4(6.0) 5(7.1) 3(19.1) 1(1.7) 13(5.1)

사무종사자 25(37.3) 24(34.3) 10(10.3) 9(15.5) 68(25.7)

개인사업운영 11(16.4) 14(20.0) 9(11.8) 8(13.8) 41(16.2)

파출부 0(0.0) 1(1.4) 2(2.6) 6(10.3) 9(3.6)

간병인 0(0.0) 1(1.4) 2(2.6) 2(3.4) 5(2.0)

전자회사 1(1.5) 0(0.0) 3(4.4) 3(5.2) 7(2.8)

기타 20(29.9) 20(28.6) 13(19.1) 18(27.6) 69(27.3)

전체 67(100.0) 70(100.0) 68(100.0) 58(100.0) 253(100.0)

<표 4> 부부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4

집단
한국인부부 국제결혼부부

전체
남 여 남 여

월
소
득

100만원미만 2(2.6) 2(2.6) 9(11.7) 9(11.5) 22(7.1)

100~200 11(14.1) 12(15.4) 27(35.1) 29(37.2) 79(25.4)

200~300 7(9.0) 6(7.7) 23(29.9) 23(28.2) 59(18.6)

300~400 15(19.2) 15(19.2) 10(13.0) 10(12.8) 50(16.1)

400만원이상 43(55.1) 43(55.1) 8(10.4) 8(10.3) 102(32.8)

전체 78(100.0) 78(100.0) 77(100.0) 78(100.0) 311(100.0)

동
거
인

배우자 7(8.9) 7(8.9) 14(17.7) 14(17.7) 42(13.3 )

배우자와 자녀 67(84.8) 66(83.5) 45(57.0) 45(57.0) 223(70.6)

시부모 남편자녀 4(5.1) 5(6.3) 10(12.7) 10(12.7) 29(9.2)

시부모와 남편 1(1.3) 1(1.3) 6(7.6) 6(7.6) 14(4.4)

장인장모 아내 0(0.0) 0(0.0) 3(3.8) 3(3.8) 6(1.9 )

기타 0(0.0) 0(0.0) 1(1.3) 1(1.3) 2(0.6)

전체 79(100.0) 79(100.0) 76(100.0) 79(100.0) 316(100.0 )

직업에 있어서 한국인 부부 중 남자의 6.5%가 무직이며, 여

자의 33.3%가 전업주부였으며, 국제결혼부부의 경우 남자의 

18.4%가 무직이며, 여자의 22.8%가 전업주부였다. 종사하는 

직업을 살펴보면, 한국인 부부는 사무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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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남자의 37.3%, 여자의 34.3%가 사무직 종사자였으며,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남자의 단순노무와 기타가 각각 

19.1%, 여자의 기타가 27.6%로 가장 높았다.

<표 5> 성별과 국제결혼유무에 따른 부부공평성 비교

집단 (명수) M SD F 유의 수준 

심리
정서
공평
성

한국인 
부부남

79 3.0506 .50894 15.620 .000

한국인 
부부여

79 3.0079 .50373

국제결혼
부부남

79 2.8782 .49718

국제결혼
부부여

79 3.4066 .52367

합계 316 3.0858 .54272

일상
생활
공평
성

한국인 
부부남

79 2.9699 .42940 9.262 .000

한국인 
부부여

79 3.0839 .39868

국제결혼
부부남

79 2.9304 .38175

국제결혼
부부여

79 3.2737 .56510

합계 316 3.0645 .46691

공평
성

한국인 
부부남

79 3.0103 .41608 16.474 .000

한국인 
부부여

79 3.0459 .39015

국제결혼
부부남

79 2.9043 .38186

국제결혼
부부여

79 3.3402 .44395

합계 316 3.0752 .43781

<표 6> 한국인 부부의 부부공평성 비교

　 집단 N M SD t 유의도

심리
정서
공평
성

한국인부부남 79 3.0506 .50894 .530 .597

한국인부부여 79 3.0079 .50373

일상
생활
공평
성

한국인부부남 79 2.9699 .42940 -1.728 .086

한국인부부여 79 3.0839 .39868

공평
성

한국인부부남 79 3.0103 .41608 -.555 .580

한국인부부여 79 3.0459 .39015

주 : 부부공평성의 경우 ‘0’에 가까울수록 부부간 공평하게 인지한다고 봄

가족의 월소득을 살펴보면, 한국인 부부는 400만원 이상이 

55.1%로 가장 많았으며, 국제결혼부부는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남자 중 35.1%와 여자 중 

37.2%가 월 가족 소득이 100～200만원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7> 본인 직업유무와 학력에 따른 결혼만족도 비교 

()=표준편차 (F분석)

직업없
음

고졸이
하

직업없
음

전문대
졸이상

직업있
음

고졸이
하

직업있
음

전문대
졸이상

전체
집단차
이

F / p

한국인
부부

6명
162.00

(30.59)

25명
185.56

(24.98)

28명
161.14

(30.15)

96명
184.25

(27.30)

155명
179.43

(28.98)

F=6.283

p=.000

한국인
부부남
자

5명
177.00

(17.19)

14명
161.07

(30.43)

58명
184.67

(26.58)

77명
179.88

(28.05)

F=4.377

p=.016

한국인
부부여
자

6명
162.00

(30.59)

20명
187.70

(26.50)

14명
161.21

(31.01)

38명
183.61

(28.72)

78명
178.97

(30.05)

F=3.428

p=.021

국제결
혼부부

33명
164.91

(29.95)

15명
164.47

(26.37)

68명
158.66

(21.34)

38명
162.05

(30.71)

154명
161.40

(26.19)

F=.517

p=.671

국제결
혼부부
남자

13명
173.77

(31.37)

3명
188.33

(42.34)

42명
162.79

(21.55)

17명
171.59

(32.59)

75명
167.71

(27.13)

F=1.393

p=.252

국제결
혼부부
여자

20명
159.15

(28.29)

12명
158.50

(19.10)

26명
152.00

(19.59)

21명
154.33

(27.49)

79명
155.42

(23.93)

F=.410

p=.746

전체
39명

164.46

(29.66)

40명
177.65

(27.21)

96명
159.39

(24.10)

134명
177.96

(29.93)

309명
170.44

(29.02)

F=9.786

p=.000

 

본인의 직업유무와 학력에 따른 결혼만족도 유무를 알아보

기 위하여 직업유무와 학력에 따라 직업없음 고졸이하, 직업

없음전문대졸이상, 직업있음고졸이하, 직업있음전문대졸이상 

등의 4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전체와 한국인부부의 경우

에는 전체(F=6.283, p=.000), 남(F=4.377, p=.016), 여(F=3.428, 
p=.021) 모두 본인의 직업유무와 학력에 따라 결혼만족도 차

이가 유의미하였지만 이민자 부부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유

의미하지 않았다.

<표 8> 배우자의 직업유무와 학력에 따른 결혼만족도 비교

직업 
없음
고졸 
이하

직업 
없음
전문대
졸이상

직업 
있음
고졸 
이하

직업 
있음
전문대
졸이상

전체
집단 
차이
F / p

한국인
부부

6명
160.67

(20.26)

25명
189.80

(26.98)

30명
158.33

(29.90)

96명
183.43

(26.76)

157명
178.78

(29.21)

F=8.819

p=.000

한국인
부부남
자

6명
160.67

(20.26)

20명
190.15

(29.30)

15명
156.13

(29.16)

38명
185.50

(22.21)

79명
179.22

(28.30)

F=7.188

p=.000

한국인
부부여
자

5명
188.40

(17.01)

15명
160.53

(31.48)

58명
182.07

(29.47)

78명
178.33

(30.28)

F=3.527

p=.034

국제결
혼
부부

35명
164.06

(24.96)

14명
162.36

(32.77)

82명
158.73

(25.81)

25명
165.04

(25.13)

156명
161.26

(26.08)

F=.569

p=.636

국제결
혼부부
남자

24명
170.17

(27.38)

9명
172.22

(30.34)

32명
165.38

(28.22)

13명
162.15

(21.02)

78명
167.10

(26.84)

F=.395

p=.757

국제결
혼부부
여자

11명
150.73

(10.42)

5명
144.60

(32.18)

50명
154.48

(23.46)

12명
168.17

(29.59)

78명
155.42

(24.08)

F=1.664

p=.182

전체
41명

163.56

(24.13)

39명
179.95

(31.70)

112명
158.63

(26.83)

121명
179.63

(27.37)

313명
170.05

(29.01)

F=13.92

6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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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학력과 직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비교한 결

과 한국인부부는 부부전체(F=8.819, p=.000), 남자집단

(F=7.188, p=.000), 여자집단(F=3.527, p=.034) 모두 집단간 차

이가 유의미하였지만 이민자 부부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즉, 한국인부부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학력과 직업유무가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민

자 부부에서는 학력과 직업유무보다 다른 변인이 결혼만족도

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2 부부공평성

부부가 느끼는 공평성에 대해서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서 F검증을 한 결과, <표 5,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 

간 차이가 분명하였다. 공평성 점수는 국제결혼부부 여자집

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국제결혼부부 여자집단의 심리정

서 공평성 점수는 3.41로 가장 높았으며, 일상생활공평성은 

3.27, 전체 공평성 점수는 3.34로 본인이 좀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001).

<표 9> 성별과 국제결혼유무에 따른 부부갈등 대처방식 비교

집단 (명수) M SD F p

본인 
갈등개입

한국인부부남 79 2.4272 .75866

5.464 .001

한국인부부여 79 2.1424 .76028

국제결혼부부남 79 2.6139 .72699

국제결혼부부여 79 2.3481 .72326

합계 316 2.3829 .75812

본인
긍정적
문제해결

한국인부부남 79 3.2437 .60576

6.545 .000

한국인부부여 79 3.4177 .64887

국제결혼부부남 79 3.1456 .60660

국제결혼부부여 79 3.0095 .51801

합계 316 3.2041 .61227

본인후퇴

한국인부부남 79 2.7278 .56782

.431 .731

한국인부부여 79 2.6646 .67923

국제결혼부부남 79 2.6677 .66110

국제결혼부부여 79 2.7658 .73961

합계 316 2.7065 .66300

본인순종

한국인부부남 79 2.6297 .56452

3.598 .014

한국인부부여 79 2.6203 .61088

국제결혼부부남 79 2.7247 .50414

국제결혼부부여 79 2.8797 .57158

합계 316 2.7136 .57101

배우자
갈등개입

한국인부부남 79 2.4114 .78654

6.054 .001

한국인부부여 79 2.2278 .87449

국제결혼부부남 79 2.6266 .81441

국제결혼부부여 79 2.7595 .90886

합계 316 2.5063 .86760

배우자
긍정적
문제해결

한국인부부남 79 3.2500 .59781

9.616 .000

한국인부부여 79 3.2532 .76008

국제결혼부부남 79 3.1297 .58268

국제결혼부부여 79 2.7563 .72939

합계 316 3.0973 .69908

배우자
후퇴

한국인부부남 79 2.7848 .71917

.168 918

한국인부부여 79 2.7120 .78046

국제결혼부부남 79 2.7342 .64963

국제결혼부부여 79 2.7785 .87796

합계 316 2.7524 .75841

배우자
순종

한국인부부남 79 2.7342 .58059

한국인부부여 79 2.6646 .60432

국제결혼부부남 79 2.7437 .56893 .741 .529

국제결혼부부여 79 2.6234 .61872

합계 316 2.6915 .59273

4.3 부부갈등 대처방식

집단별로 부부갈등 대처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인부부남

자, 한국인부부여자, 국제결혼부부남자, 국제결혼부부여자 등 

4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서 점수를 비교하였다<표 10>.
본인의 갈등개입 점수는 국제결혼부부 남자가 평균 2.61으

로 가장 높고, 한국인부부 여자가 평균 2.14로 가장 낮았다. 
본인의 긍정적 문제해결 점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인부부 여

자가 평균 3.41로 가장 높았고, 국제결혼부부 여자가 3.01로 

가장 낮았다. 본인의 후퇴 점수를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집

단 간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인순종 점수를 집

단별로 비교한 결과 국제결혼부부 여자가 평균 2.88로 가장 

높았고, 한국인부부 여자가 2.62로 가장 낮았다. 한편 부부갈

등 발생 시 배우자의 대처방식을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부정

적인 갈등개입 행동을 한다고 보고한 점수가 국제결혼 부부 

여자가 2.76으로 가장 높았다. 부부갈등 시 배우자가 긍정적 

문제해결을 시도한다고 보고한 점수는 한국인 부부 여자가 

평균 3.25로 가장 높았고, 국제결혼부부 여자가 2.76으로 가

장 낮았다. 배우자 후퇴는 배우자가 순종적으로 대처한다고 

보고한 점수는 집단 간 차이가 분명하지 않았다.

<표 10> 성역할과 의사소통 집단간 점수비교

집단(명수) M SD F p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

한국인부부남 79 49.84 5.22 3.689 .012

한국인부부여 79 50.77 6.50

국제결혼부부남 79 48.43 5.86

국제결혼부부여 79 47.86 6.81

합계 316 49.22 6.21

성역할
태도

한국인부부남 79 32.01 3.49 1.217 .304

한국인부부여 79 33.14 4.55

국제결혼부부남 79 32.63 4.11

국제결혼부부여 79 33.18 5.23

합계 316 32.74 4.40

의사소통

한국인부부남 79 17.82 3.36 12.380 .000

한국인부부여 79 17.63 4.29

국제결혼부부남 79 15.80 3.19

국제결혼부부여 79 14.68 4.27

합계 316 16.48 4.01

4.4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 비교

성별과 결혼유형에 따른 성역할과 의사소통 태도에 대한 집

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에 나타내었다. 성역할태도와 의사소통 점수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p<.05). 성역할 태도는 차이가 유의미하

지 않았으나, 의사소통에서 집단 간 차이가 분명하였다

(p<.001). 한국인부부 남자가 평균이 17.82로 부부의 의사소통

이 잘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국제결혼부부 여자의 평

균이 14.68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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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결혼만족도

 집단별로 결혼만족도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인부부남

자, 한국인부부여자, 국제결혼부부남자, 국제결혼부부여자 등 

4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서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와 같다. 한국인부부 남자집단이 결혼만족도 평균이 

178.76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제결혼부부여자 집단이 154.85로 

가장 낮았다(p<.001).

<표 11> 성별과 국제결혼에 따른 결혼만족도 비교

집단 (명수) M SD F p

결혼
만족도

한국인부부남 (79) 178.76 28.41

한국인부부여 (79) 177.99 30.18

국제결혼부부남 (79) 166.43 26.79 13.348 .000

국제결혼부부여 (79) 154.85 24.04

합계 (314) 169.51 29.02

4.6 상관분석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높은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혼만

족도와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표 12>. 전체집단의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가장 높은 변인은 배우자의 긍정적 문

제해결(.469), 배우자의 갈등개입(-.453), 갈등에서 본인의 긍정

적 문제해결(.451), 배우자학력(.443), 갈등에서 본인 후퇴

(-.409)이었다. 한국인 부부 중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가장 높은 변인은 배우자학력(.566), 갈등에서 본인의 긍정적 

문제해결(.495), 배우자의 긍정적 문제해결(.437), 본인학력

(.430), 갈등에서 본인후퇴(-.395)이었다. 한국인 부부 중 아내

의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가장 높은 변인은 갈등에서 배우자

의 긍정적 문제해결(.588), 본인의 긍정적 문제해결(.575), 본

인 갈등 개입(-.507), 배우자 후퇴(-.479), 본인 학력(.471)이었

다. 국제결혼부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가장 높은 변

인은 갈등에서의 본인후퇴(-.584), 배우자 갈등개입(-.565), 본

인갈등개입(-.520), 의사소통(.449)이었다. 국제결혼부부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가장 높은 변인은 의사소통(.638), 지각

된 차별감(-.375), 본인 갈등개입(-.366), 배우자의 긍정적 문제

해결(.332)이었다. 

4.7 회귀분석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기 위하여 회귀분석

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12>과 같다. 가장 설명력이 있는 변

수는 의사소통 점수, 배우자의 갈등개입, 본인의 긍정적 문제

해결, 갈등에서 본인후퇴, 배우자 학력, 심리정서 공평성이었

다. 

<표 12> 상관분석

변수

결혼만족도

전체
한국인부부 국제결혼부부

남 녀 남 녀

부부갈등 대처능력

본인대처능력

본인 갈등개입 -.399 -.251 -.507 -.520 -.366

본인긍정적문제해결 .451 .495 .575 .241 .272

본인후퇴 -.409 -.395 -.455 -.584 -.273

본인순종 -.270 -.167 -.320 -.320 -.079

배우자대처능력

배우자갈등개입 -.453 -.368 -.424 -.565 -.314

배우자긍정적문제해결 .469 .437 .588 .257 .332

배우자후퇴 -.312 -.328 -.479 -.274 -.216

배우자순종 .013 -.062 -.174 .092 .182

성역할태도와의사소통 .364 .301 .265 .414 .373

성역할태도 .014 -.007 -.037 .243 -.036

의사소통 .548 .475 .441 .449 .638

부부공평성 -.107 .028 -.095 -.036 -.011

심리정서공평성 -.149 .024 -.137 -.095 -.111

일상생활공평성 -.028 .025 .012 .053 -.085

연령 .107 -.010 .158 -.033 .078

배우자연령 .000 .038 .123 -.093 -.071

결혼기간 .194 .037 .124 .073 .134

한국거주기간 .122

학력 .363 .430 .471 .034 .094

배우자학력 .443 .566 .388 .164 .250

직업유무 -.002 .027 -.066 -.076 .090

배우자직업유무 -.059 -.103 -.088 -.204 .130

자녀수 -.013 .013 .033 -.060 .077

월소득 .236 .210 .109 -.024 .080

 

4.7.1 한국인 부부

 <표 12>의 결과를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한국인부부 남자

집단의 경우 결혼만족도를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은 배우자 

학력과 본인의 긍정적 문제해결이었다. 이 2가지 척도가 결

혼만족도의 36.5%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부부 여자집단의 결혼만족도를 잘 예측하는 변인은 

본인의 긍정적 문제해결, 학력, 본인후퇴였다. 이 세 가지 변

인이 결혼만족도의 49.8%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4.7.2 국제결혼 부부

국제결혼부부 남자집단의 결혼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배우자 갈등개입, 본인후퇴, 의사소통 점수였으

며, 국제결혼 여자집단의 경우 결혼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배우자 학력, 본인갈등 개입, 의사소통 이 세 

가지 점수가 결혼만족도의 52.4%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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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전체집단 결혼만족도 설명변수 

종속 
변수

결혼만족도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
확률

독립 
변수

(상수) 154.033 14.171 　 10.869 .000

의사소통 1.687 .398 .231 4.239 .000

배우자갈등개입 -6.090 1.708 -.184 -3.565 .000

본인긍정적문제
해결

8.965 2.308 .195 3.885 .000

본인후퇴 -8.778 2.020 -.208 -4.345 .000

배우자학력 2.910 .938 .161 3.101 .002

심리정서공평성 -4.771 2.289 -.092 -2.084 .038

R=.684R2=.468 F=40.235 유의확률=.000

<표 14>한국인부부(남) 결혼만족도 설명변수 

종속
변수

결혼만족도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
확률

독립
변수

(상수) 83.626 15.872 　 5.269 .000

배우자학력 9.019 2.451 .393 3.679 .000

본인긍정적
문제해결

14.378 4.788 .321 3.003 .004

R=.604R2=.365F=19.542유의확률=.000

<표 15> 한국인부부(여) 결혼만족도 설명변수 

종속
변수

결혼만족도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
확률

독립
변수

(상수) 113.218 23.214 　 4.877 .000

본인긍정적문제
해결

18.024 4.223 .419 4.268 .000

학력 6.006 2.225 .261 2.699 .009

본인후퇴 -10.805 4.075 -.259 -2.651 .010

R=.706 R2=.498F=20.828 유의확률=.000

국제결혼부부 여자집단의 결혼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

인은 의사소통 점수와 본인 갈등개입 점수였다. 이 두 가지 

변인 점수가 결혼만족도의 41.4%를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표 16> 국제결혼부부(남) 결혼만족도 설명변수

종속
변수

결혼만족도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
확률

독립
변수

(상수) 200.795 19.172 　 10.473 .000

배우자갈등개입 -11.428 3.081 -.350 -3.709 .000

본인후퇴 -14.485 3.891 -.349 -3.723 .000

의사소통 2.251 .785 .258 2.867 .006

R=.724 R2=.524F=24.979 유의확률=.000

<표 17> 국제결혼부부(여) 결혼만족도 설명변수

종속
변수

결혼만족도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
확률

독립
변수

(상수) 134.037 12.342 　 10.860 .000

의사소통 2.934 .546 .514 5.371 .000

본인 
갈등개입

-9.146 3.111 -.281 -2.940 .004

R=.644 R2=.414F=24.032 유의확률=.000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인부부와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

한 영향요인과 관련 변인인 부부공평성과 부부갈등이 결혼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여 행복한 결혼의 지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및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부부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학력 및 직업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유의미

하지 않았다, 국제결혼의 경우 배우자의 학력이나 직업보다

는 부부의사소통이나 부부의 결혼만족의 유의한 변인으로 부

부의 공평성 인지수준,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고 유연한 

갈등대처방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인부부와 국제결혼부부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

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모든 대상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어

려움이 있으므로 한국인부부와 국제결혼부부에 관한 비교연

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들을 보면 국제결혼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

회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많은 사회문제가 발

생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건강한 다문화사회로의 진행을 위해 관련된 프로

그램들을 개발하여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한국인 부부의 경우 혼인년도와 관계없이 본인의 직

업이나 배우자의 직업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년도가 적을수록 배우자의 직업과 결혼

만족도에 차이가 없으나 혼인생활이 길어질수록 자녀성장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국제결

혼한 부부가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추고 생활할 수 있

도록 국제부부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도 연계시켜 구

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이 취업하고 있는 단순직이나 

기타직업에서, 장기적이며 전문적인 직업을 통한 경제적 자

활을 위하여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하여 

전문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분야이므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진입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

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이 충분해야한다. 이에 이들이 현장에 

투입하기전인 대학교육 커리큘럼에 다문화 과목을 개설하거

나 과 다문화상담사들의 임상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후에는 

보수교육이나 다양한 체험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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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among Marital Equity, Communication, Conflict-Coping

Styl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Korean Couples

and International Couples

Ahn, Hyun Sook*

Byun, Sang H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tial factors of the marital satisfaction of Korean couples and international couples 
and the impact of related variables involving marital equity and marital conflicts on marital satisfaction in a bid to give some suggestions 
on how to keep on leading a happy married life. A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to September, 2010, and the answer sheets from 79 
Korean couples and 79 international couples who numbered 316 were analyzed except for the incomplete answer sheets. The women of 
the international couples got the best mean scores. When the men and women of the international couples were compared, the women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men, which showed that the former group found themselves to put more investment in their marital 
relationship. Concerning ways of coping with marital conflicts in the groups, conflict intervention by oneself was most prevalent among 
the men of the international couples and least among the women of the Korean couples. Regarding sex-role attitude and communica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role attitude. As to marital satisfaction, the men of the Korean couples got the highest mean 
scores, and the women of the international couples scored lowest. When the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variable that had the 
closest correlation to marital satisfaction overall was positive problem solving by the spouse(.469), followed by conflict intervention by 
the spouse(-.453), positive problem solving by oneself(.451), the academic credential of the spouse(.443) and one's own retreat from 
conflict(-.409). As a result of making the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which variables affected marital satisfaction, the most predictable 
variable was communication scores, followed by conflict intervention by the spouse, positive problem solving by oneself, one's own 
retreat from conflict, the academic credential of the spouse and psychoemotional equity.

KeyWords: marry a foreigner, marital equity, marital conflicts, marita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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